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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고형 ADHD 검사와 전산화된 주의력 과제인

UFOV와 VM 과제 수행간의 관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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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자기보고형 ADHD 검사인 revised- 
Conners Rating Scale (rCRS)와 전산화된 주의력 과제인 UFOV(useful field of view) 및 VM(visual matching) 과제와의 관

련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 순간적으로 제시되는 목표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UFOV 과제에

서는 rCRS의 점수가 높을수록 목표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이 낮았으며, 추가로 사용된 주의집중 수준을 측정하는 

VM 과제에서는 rCRS의 점수가 높을수록 추가로 사용된 주의집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산화된 인

지 과제인 UFOV와 VM 과제는 rCRS와 관련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전산화된 인지 과제들은 ADHD를 진단하는 

것에 활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주제어 : 주의력결핍과잉활동장애(ADHD), 진단, 전산화된 과제, 자기보고형 검사

<Brief report>

The research for relationship between self report ADHD test
and computerized UFOV and VM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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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vised-Conners Rating Scale (rCRS), which 
is a self-reported ADHD test, and the useful field of view (UFOV) and visual matching (VM) tasks. In the UFOV 
task, which measures the ability to detect momentary target stimuli, the higher the score of rCRS, the lower the 
ability to detect the target stimulus. In the VM task, which measures the additional attention level, the rCRS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the attention level wa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FOV and VM tasks were 
related to rCRS, and these computerized cognitive tasks could be used to diagnose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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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결핍과잉활동장애(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부주의하고 과

잉행동을 하며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나타낸다. 이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빈

번하게 나타나는 장애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ADHD는 성격, 사회적 관계 및 학

업적 성취도를 형성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청소년기의 ADHD 수준을 진단

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Galra, 

Melchior, Chastang, Bouvard, & Fombonne, 2009; 

Langberg, Epstein, Altaye, Molina, Arnold, & 

Vitiello, 2008; Mikami, & Hinshaw, 2006; Ulleb, 

Posserud, Heiervang, Obel, & Gillberg, 2012). 하

지만 현재 ADHD 진단 방법은 전문가와의 면

담 혹은 자기보고형 ADHD 진단 척도를 사용

하는 것이며, 이는 ADHD를 진단하기 위한 시

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DHD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진

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ADHD 수준을 진단하기 위

해 주의와 관련된 전산화된 인지 과제를 활용

하고자 하며 ADHD의 수준에 따라 전산화된 

인지 과제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

고 이러한 전산화된 인지 과제가 ADHD 수준

을 진단하는 것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지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기의 ADHD를 진단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단 방법은 대표적으로 

revised-Conners Rating Scale (rCRS)이 있다. 이 검

사는 질문에 대한 응답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

문에 실험 참가자들의 응답에 관한 측정 결과

가 올바르지 못할 수 있으며 검사 시간 또한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한계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실험 참가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 측정 방법이다. 즉, 

기존의 자기보고형 ADHD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전산화된 인지 과제를 이용한 방법이다.

ADHD와 연관된 첫 번째 전산화된 인지 과

제는 UFOV(useful field of view) 과제이다. 

UFOV 과제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순간적으로 

제시되는 목표 자극을 탐지해야 하며 이는 시

각적 및 공간적 주의 배분 능력을 측정하는 

전산화된 인지 과제 검사이다(Ball, Beard, 

Roenker, Miller, & Griggs, 1988; Ball, Owsley, 

Sloane, Roenker, & Bruni, 1993; Green, & 

Bavelier, 2003; Myers, Ball, Kalina, Roth, & Roth, 

2000). 이 과제의 목표 자극은 실험 참가자의 

시야에서 화면의 정 중앙을 기준으로 10, 20, 

30도에 위치하여 제시가 되며 각도가 커질수

록 목표 자극은 화면의 정 중앙에서 멀리 떨

어진 위치에 있으며 목표 자극을 탐지하는 것

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ADHD 수준이 높은 집

단이 ADHD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주의집중

력이 낮기 때문에 과제의 수행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과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

다. 둘째로 ADHD와 연관된 전산화된 인지 과

제는 VM(visual matching) 과제이다. 이 과제는 

플랭커 양립 과제(flanker compatibility task)가 

일부 수정된 과제이며, 실험 참가자들은 순간

적으로 제시되는 목표 자극과 원안에 제시되

는 자극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주의집중력 및 주의 관련 수용력(attentional 

capacity)을 측정하는 전산화된 인지 과제 검사

이다(Green, & Bavelier, 2003; Lavie, 199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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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난이도는 원 안의 방해 자극의 개수로 

조절할 수 있으며 방해 자극의 개수가 많아지

면 실험 참가자들은 원 밖 제시가 되는 목표 

자극과 방해 자극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

는 방해 자극의 개수가 많아지므로 과제를 수

행하는 것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즉, 

ADHD 수준이 높은 집단은 주의집중력이 낮

기 때문에 ADHD 수준이 낮은 집단 보다 목

표 자극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과제의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ADHD 수준이 높은 집

단과 낮은 집단간의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추가로 사용된 주의집중 

수준을 측정하는 양립효과(compatibility effect)는 

ADHD 수준이 높은 집단이 ADHD 수준이 낮

은 집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인지 과제들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

해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형 ADHD 검사

인 rCRS를 통해 측정된 ADHD 수준에 따라 3

개의 집단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 집단은 rCRS 

점수가 낮은 집단(0-7점), 두 번째 집단은 rCRS 

점수가 보통인 집단(8-18점), 세 번째 집단은 

rCRS 점수가 높은 집단(19-32점)이며, ADHD로 

최종 진단을 받은 청소년은 본 실험에서 제외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ADHD로 최종 진단

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부주의 증상으로 인해 

전산화된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

으며 이에 따라 그 결과는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ADHD는 rCRS의 절

단점을 통해서 진단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

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진단 돼야하

기 때문이다. 즉, 현재 ADHD의 진단에 사용

되고 있는 자기보고형 ADHD 검사 척도는 진

단을 위한 절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형식

적인 의미의 절단점이며 이를 통해 ADHD로 

진단을 받은 환자 집단과의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와의 상담 

및 자기보고형 ADHD 검사지를 통해서 

ADHD로 진단을 받지 않은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 험

방 법

참가자  총 96명의 청소년 실험참가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응답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32명의 실험 참가자를 제외한 총 

64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실험참가자의 연령의 범위는 

15-19세이며, 남자는 53명이고 여자는 11명이

다. rCRS 점수에 따라 집단1은 rCRS 점수가 낮

은 집단(0-7점)으로 20명, 집단2는 rCRS 점수가 

보통인 집단(8-18점)으로 24명, 집단3은 rCRS 

점수가 높지만 ADHD 진단을 위한 절단점은 

넘지 않은 집단(19-32점)으로 20명이다. 또한 

본 연구 참가의 제외 기준은 1) 뇌손상 병력 

혹은 뇌졸증 병력에 따른 뚜렷한 신경학적 이

상이 관찰되는 자, 2) 주요 감각기관에 장애가 

있는 자, 3)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자, 4) 약

물, 물질중독이나 도박중독이 있는 자, 5) 자

발적 참여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 

6) 기타 연구에 참가하기 곤란한 심각한 의학

적 이상이 관찰된 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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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과제

전산화된 인지 과제.  첫 번째 전산화된 인

지 과제는 UFOV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하는 UFOV 과제는 Green과 Bavlier(2003)가 사

용했던 것을 사용했으며, 이 과제는 주의 배

분 능력과 공간적 주의 집중 능력을 측정한다 

(Ball et al., 1988; Ball et al., 1993; Myers et al., 

2000). 본 과제는 화면 정 중앙에 응시점이 

2000ms 동안 제시가 되고, 그 후에 목표 자극

(원 안의 사각형)이 위, 좌측-위, 우측-위, 좌측, 

우측, 아래, 좌측-아래, 우측-아래 100ms 동안 

제시가 된다. 또한 목표 자극은 각 방향에서 

제시가 될 때 화면 정 중앙을 기준으로 시야 

각 10, 20, 30도 위치에서 제시가 되며 목표 

자극 제시 후에는 제시 위치에서 생기는 잔상

을 없애기 위한 방해 화면이 1000ms 동안 제

시가 된다. 실험참가자들의 목표자극에 대한 

반응은 키보드 숫자 패드를 이용해서 이뤄지

며 제시되는 위치에 따라 숫자 키패드를 눌러 

반응을 하며 제한시간은 없다. 예를 들어, 가

운데 아래쪽에서 목표자극이 제시가 되면 숫

자 키패드 ‘2’를 누르고 오른쪽 위에서 목표자

극이 제시가 되면 숫자 키패드 ‘9’를 누른다. 

각 실험 조건의 시행 횟수는 40회로 총 120개

의 자극이 제시가 되었으며, 각 실험 조건의 

자극은 무작위로 제시가 되었다.

두 번째 전산화된 인지 과제는 VM 과제이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VM 과제는 Green과 

Bavelier(2003)가 사용했던 플랭커 양립 과제

(flanker compatibility task)가 일부 수정된 것이

다. 이 과제는 목표 자극과 방해 자극을 비교

하는 능력인 주의 집중력 및 주의 관련 수용

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방해 자극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주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

제이다(Green, & Bavelier, 2003; Lavie, 1995). 본 

과제는 화면 정 중앙에 응시점이 2000ms 동안 

제시가 되고, 그 후에 화면에 총 6개의 원이 

제시가 되며 원 안에 방해자극은 1개 혹은 6

개가 100ms 동안 제시가 된다. 이때 실험 참

가자들은 순간적으로 제시가 되는 원 밖의 도

형과 원 안의 도형이 같은 도형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고 제한시간은 없으며 원 안의 도

형의 개수에 따라 과제의 난이도가 결정된다. 

즉, 원 안의 도형의 개수가 1개인 경우가 쉬

Figure 1. Experimental paradigm of each computerized tasks(left -UFOV task, right -VM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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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난이도(easy 조건)이며 원 안의 도형의 개수

가 6개인 경우가 어려운 난이도(hard 조건)이

다. 또한 원 밖의 도형과 원 안의 도형 중에 

일치하는 도형이 있는 경우를 양립호환조건

(compatible condition), 일치하는 도형이 없는 경

우를 비양립호환조건(incompatible condition)이라 

하며, 주의 집중력 및 주의 관련 수용력을 측

정하는 양립효과는 양립호환조건의 반응속도

와 비양립호환조건의 반응속도 차이를 통해 

구한다(Green et al., 2003). 실험 참가자들의 반

응은 원 안에 있는 도형과 원 밖의 도형이 같

다고 판단되면 키보드 ‘z’ 반응키를 누르고 다

르다고 판단되면 키보드 ‘/’ 반응키를 누른다. 

각 실험 조건의 시행 횟수는 48회로 총 96개

의 자극이 제시가 되었으며, 각 실험 조건의 

자극은 무작위로 제시가 되었다.

자기보고형 인지 검사.  본 연구에서 ADHD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인지 검사

로 revised-Conners Rating Scale (rCRS)을 사용했

으며 이 검사는 부모용(CPRS), 교사용(CTRS), 

청소년용(CASS)으로 구성되며, 세 검사는 각각 

정규형 검사와 단축형 검사가 있다. 본 연구

에 사용된 청소년용 단축형 검사는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ornners와 Well(1985)

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는 

실험 참가자의 ‘품행문제’, ‘인지문제’, ‘과잉행

동’, ‘ADHD 지표’ 등 4개의 소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또한 실험 참가자의 자기보고식으로 

진행이 되며 응답 방식에는 총 4가지(전혀 아

니다=0/ 약간 그렇다=1/ 그런 편이다=2/ 아

주 그렇다=3)로 구성 되어 있다. ADHD 수준

은 총점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점수의 범위는 

0-81점 (27문항)이다. 한국판 청소년용(CASS)의 

ADHD 판정을 위한 절단점은 중학교 1학년 

41점, 2학년 41점, 3학년 44점, 고등학교 1∼3

학년의 경우 42점이다.

실험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실험 참

가자들의 절반은 ADHD 검사를 먼저 시행한 

후, UFOV와 VM 과제를 순서대로 시행하였으

며 나머지 절반은 ADHD 검사를 먼저 시행한 

후, VM과 UFOV과제를 순서대로 시행하였다.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ADHD 수준을 진단하기 위

해 기존의 자기보고형 검사 결과와 전산화된 

인지 과제에서의 수행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ADHD 진단은 현재 자기보고형 ADHD 

검사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ADHD의 유/무로 

진단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보다 연속적인 상

태에서 ADHD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은 첫

째, ADHD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의집중력이 

낮아짐에 따라 UFOV 과제에서는 순간적으로 

제시되는 목표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이 낮아

질 것이며 둘째, VM 과제에서는 ADHD 수준

이 높아질수록 주의집중력이 낮아짐에 따라 

추가로 사용한 주의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

립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먼저 Figure 2의 UFOV 과제 결과를 살펴보

면, 정답률에 대한 집단과 조건 간의 이원분

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했지만(F(2,183)=9.256, p<.01), 조건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2,183) 

=1.806, p=0.167). 또한 집단과 조건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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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4,183)=0.087, p=0.986). 집단의 주효과에 대

한 Scheffe 사후검증 결과, rCRS 점수가 낮은 

집단의 정답률이 rCRS 점수가 보통인 집단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05), 

그리고 rCRS 점수가 높은 집단보다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1). 이를 통해 

rCRS 점수에 따라 UFOV 과제의 각 실험 조건

에 대한 정답률 패턴이 다르지는 않았지만 

rCRS 점수가 낮을수록 UFOV 과제의 각 조건

에서의 정답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목표 자극이 제시되는 각도가 30도일 때, 

세 집단 간의 정답률 차이는 유의미했으며

(F(2,61)=5.685, p<.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 

rCRS 점수가 낮은 집단이 rCRS 점수가 높은 

집단보다 정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1). 그 다음으로 Figure 2의 VM 과

제 결과를 살펴보면, 양립효과에 대한 집단과 

조건 간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F(2,122)=3.843, 

p<.05), 조건의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

다(F(1,122)=68.099, p<.01). 하지만 집단과 조

건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F(2,122)=2.116, p=0.125). 먼저 집단

의 주효과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 결과, rCRS 

점수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양립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p<.05). 그

리고 조건의 주효과를 통해서 난이도가 어려

운 조건일 때가 난이도가 쉬운 조건일 때보다 

양립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난이도가 어려운 조건에

서 세 집단 간에 양립효과의 차이는 유의미했

으며(F(2,61)=3.463, p<.05), Scheffe 사후검증 결

과 rCRS 점수가 낮은 집단의 양립효과가 rCRS 

점수가 높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p<.05).

따라서 본 연구 결과, UFOV 과제에서 

ADHD 수준이 높은 집단의 정답률이 낮았으

며, 이는 ADHD의 증상인 주의집중력의 저하

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ADHD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의집중력을 통제

하는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며, 주의집중력

의 저하에 따라 주의 배분 능력과 공간적 주

의 집중 능력을 요구하는 과제의 수행은 낮아

지게 된다(Ball et al., 1988; Ball et al., 1993; 

Castellanos et al., 2006; Myers et al., 2000; 

Figure 2. Accuracy of UFOV task and size of compatibility effect of VM task of each groups

(left - UFOV task, right - VM task). Error bars denote standard error.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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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szka, 1989). 또한 VM 과제에서 ADHD 수준

이 높은 집단의 양립효과는 크게 나왔으며 이

는 ADHD의 증상인 주의집중력의 저하로 인

해 추가로 사용된 주의력의 크기가 많은 것으

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ADHD의 수준이 높을

수록 주의를 통제하는 수준이 낮아지며 이에 

따라 주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해

야하는 경우에 ADHD 수준이 낮은 사람들보

다 더 많은 주의 집중력을 사용해야하기 때문

이다(Castellanos et al., 2006; Green, & Bavelier, 

2003; Lavie, 1995; Pliszka, 1989). 이는 본 연구

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전산화된 인지 과제인 UFOV

와 VM 과제에서 rCRS 점수에 따라 정답률과 

양립효과에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전산화된 

인지 과제인 UFOV와 VM 과제가 ADHD 수준

을 진단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전산화된 인지 과제인 UFOV

와 VM 과제의 결과가 rCRS 점수에 따라 차이

를 보이는 이유는 ADHD 증상이 ADHD로 진

단을 받기 위한 절단점 이전부터 발현되기 시

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ADHD 진단

은 자기보고형 ADHD 검사인 rCRS에서 절단

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

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연속적인 수준에서 

ADHD 증상의 진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해

석되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화된 

인지 과제를 통해 ADHD 장애의 증상 수준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전산화된 인

지 과제의 측정 방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자기보고형 인지 검사는 피검사자가 응

답을 할 때 질문에 대한 반응 시간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응답을 할 수 있

다. 하지만 전산화된 인지 과제는 피검사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측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

기보고형 인지 검사보다 정직한 반응을 유도

한 검사 방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자기보

고형 인지 검사의 절단점 이상의 진단으로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인 절단점 이하의 피검사자

의 반응 차이를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

는 전산화된 인지 과제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

했다.

하지만 전산화된 인지 과제인 UFOV와 VM

과제를 활용하여 피검사자의 ADHD 수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산화된 인지 과제에 관한 표준화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인

지 과제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과 

성별을 고려하여 ADHD 수준을 진단하는 것

은 기존의 자기보고형 인지 검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피검사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전산화

된 진단 방법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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